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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계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

전세계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

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만해도 전세계는 공급망 복원과 방역 피해로부터

의 회복에 매진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도모하는 ‘글로벌  

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가 진행되고, 원자재를 위시한 자원 무기화가 한층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경제 전반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대중의 인플

레이션 기대도 흔들리면서, 저물가 및 저이자율의 시대가 다시 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

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상방 호조 요인보다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더 부각되고 있어,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러

한 리스크 요인들로는 첫째, 금리 급상승에 따른 민간 부채 부담이 실물로 전이되는 경로

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빠르고 보폭이 큰 정책금리 인상이 한계 가계

와 기업, 각종 투자 프로젝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기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역할의 딜레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재

정도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지출

이 되어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입니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 재정 수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확장 정책 기조는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

준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확대, 북한 문제 등 도처에 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요인들을 극복하

고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3년 세계경제 전망: 긴축과 파편

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국내의 전문가와 함께 2023년 세계경제를 전망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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